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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하기 전에 청년부나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목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금방 배웁니다. 부족

하면 배우고 물어보고 하면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목사님

들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하냐고 물어보면 술술 잘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 하다 보면 이런 건 이렇

게 하라고 알게 되고 또 목사님들에게 각자 써서 달라고 해서 또 보면 팍팍 늡니다.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닫

히면 하나님 보고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긴 다닙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목회는 

사람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쉽고도 어렵습니다. 동물들은 먹는 것을 좋아하

니 그걸 이용해 다루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잘 따르게 됩니다. 사람은 잘 해주는 것 가지고 잘 따르게 만

드는 것입니다. 

개척할 때 혼자 하면 힘듭니다. 제일 처음에 갈 때 20명씩은 데리고 시작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힘듭니다. 그

나마 이게 제일 빠릅니다. 그 전에 내가 사람 없어서 한 명 가지고 시작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개척 할 때는 혼자 가지 말고 몇 십 명씩 데리고 나가서 하십시오. 내가 이야기 한 대로 그대로 해나가면 잘 

될 것입니다. 개인 연구를 자꾸 해야 됩니다. 40명 100명까지는 개인으로 철통같이 해야 됩니다. 100명 넘으

면 두 명을 한 명으로 보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해나가는 길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캠퍼스를 손을 대야 합니다. 왜냐하면 캠퍼스는 연구하려하고 들으려고 하고 시간도 있고 그 때 이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손을 대면 확 불어납니다. 중고등부는 더 빨리 불어나긴 하지만 길러야 되니까 오래 

걸립니다. 방법이 다 각각입니다. 다 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또 관리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신앙 안에서 다 컸으니까 어른들 나름대로 해주고 그 대신 

어른들은 뭉쳐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으니 그걸 잘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잘 다스리고 내용을 잘 보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200명도 500명 교

회도 한 번에 맡깁니다. 신학교도 필요 없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내가 신학교 안 나왔을 때 그때 이미 

사람이 엄청나게 불어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반교회 목사님들이 실력이 있으니 신학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뼈대를 세우면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나중에 신학을 한 것입니다. 대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

히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남녀 가리지 않고 쓸 것입니다. 원래 일반 교회

에는 여자 목사들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감리교만 이렇게 여자 목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자 

목사가 드뭅니다.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40살이 넘어서 나이 많고 오래되고 노련해야 키워줍니다. 그런데 우

리 교회는 젊은 목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 관리도 있고 내가 해보니까 목회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쉽게 생각하면서 쉽게 끌고 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고민하고 걱정하고 쪼물딱거

리다 보면 의식해서 일을 못합니다. 일은 저질러서 해놔야 일이 됩니다. 일반 교회 같이 설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도 시키고 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계속 활발하게 하려다 보니 젊은 사람이 목회를 하게 됩니

다. 그런데 여자들은 살피는 것은 잘 하는 데 이런 것은 못하니까 좀 딸립니다. 그럴 때는 남자를 부목으로 

둬서 남자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잘 연구하면서 하면 잘 되는 것입니다. 

개척할 때 한 명으로 시작 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에 100명씩 100%했습니다. 짧게 서약하고 

가서 하면 백 명씩 했습니다. 옛날에 20대 때부터 하루에 200명 정도는 가볍게 했습니다. 원래 엄청 타고난 

천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너무 안타깝다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날 불러서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루에 80명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 때 다 교회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른들도 교회 가자고 했습니다. 하는 법

이 있으니 쉬운 것입니다. 타고 나야 합니다. 타고 나야 사업도 하고 전도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

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한국에 와서 특별히 나가서 전도한 것도 아닌데 5-6천 명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

니까 하늘의 운을 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취소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실력이 있다고 할 때만 목회

시키려고 합니다. 하도 자유를 주니까 전부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력이 있으면 오라고 했습

니다. 배워야 합니다. 나도 엄청 배웠습니다. 2년 동안 극적인 고통을 받으면서 배운 것이 20년 동안 배운 것 

보다 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